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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후보가 시장을 찾아 ‘시장 대통령, 서민 대통령’이 되겠다고 주장했습

니다.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.

김 후보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도백이었

습니다. 김 후보는 서민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. 

2014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발표한 정책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생활임금조

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하지만 김 후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두 번이나 거부했

습니다. 결국 해당 조례안은 차기 도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고 남경필 경기지사

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.

민생과 직결된 생활임금 조례를 김 후보가 거부한 배경에는 도의회가 통과시켰

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사실이라면 개인의 업적을 위해 서민의 민생을 

팽개친 것입니다.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거부하고, 자신의 아집에 빠져 

민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릅니까.

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했던 사람입니다.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

2010년, 의류 소매업 상인들로 구성된 경기아울렛연합회는 파주 아울렛을 준비

하던 신세계․롯데와 갈등을 빚습니다. 특히 신세계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

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합니다.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인

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.

소상공인의 절규가 철저히 무시된 아울렛의 개장 자리에서 함께 팡파르를 울린 

사람이 바로 김 후보입니다. 김 후보는 이후에도 프리미엄 아울렛을 확대해야 

한다며 “경기도에 프리미엄 아울렛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”고 인터뷰까지 

했습니다.

당시 신세계 구학서 사장은 김 후보의 다음 선거에 500만원이라는 법정한도 최

고금액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후보가 어떻게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

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.

김 후보에게 경고합니다. 시장을 말하지 마십시오. 서민을 말하지 마십시오. 준

비 안 된 극우 후보를 포장하기 위한 민생 코스프레에 현기증이 납니다. 

시장 대통령? 서민 대통령? 김문수는 절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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